
무인도의 쓰레기

얼만 전 한국에 있는 한 무인도에서 20여년을 혼자 살고 있는 50대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한국에서 IMF가 있은 후 모든 것을 잃고 가족을 뒤로하고 머리를 식히기 위하여 찾은 곳에서 20여년을 혼자서 

산 것이다.  그는 혼자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늘 강한 바람 때문에 천막이 망가졌고, 날씨의 

변화로 인하여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20여 년 동안 무인도에서 많은 것을 터득하여 이제는 전혀 문제없이 오히려 

맛있는 해산물을 먹고 직접 지은 농사로 얻은 싱싱한 식물이 그를 건강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쓰레기가 그를 살렸다고 했다.  그 쓰레기는 바람을 타고 바다에 떠돌던 

것들을 의미한다.  바람이 심한 날과 태풍이 있었던 때에는 더욱 귀한 보물들을 얻었다고 설명 했다.  섬 한 쪽에 

몰려 온 쓰레기를 말한다.  그 쓰레기 중에는 신발도 있었고, 의자로 사용할 만한 것들과 생필품으로 사용할 만한 

모든 것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보며 어렵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는 어렵지 않았고 세상과 멀리 하고 

있지만 많은 행복과 그 삶에 익숙한 건강을 누리고 있었다.

그날 이 이야기를 보고 들으며 내 주위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퍼즐 식으로 제대로 

맞추지 못하여 늘 부족하고 쪼들리고 있는 내 자신을 보았다.  실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무인도에서 려온 쓰레기를 모아서 집을 짓고 사는 그 사람보다 못한 행복을 누린 격이 된 것이다.  내 스스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생각을 조금 바꾸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나 스스로를 

깨닫고 인생의 퍼즐을 맞춘다면 그야말로 멋진 그림과 같은 인생을 살아 갈 텐데 말이다.  건강의 퍼즐, 물질의 

퍼즐, 사업의 퍼즐, 가정의 퍼즐, 더 나가서는 믿음 생활의 영적인 퍼즐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멋진 불편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인가? 생각된다.  

하지만 그 인생의 퍼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욕심일 것이다.  지금의 것에 

감사하고 살지 않고 더 나은 그 어떤 것에 나의 욕심이 맞추어 질 때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그림을 맞추지 못할 

것이 뻔하다.  하지만 무인도 그 사람은 전혀 맞지 않는 쓰레기로 자신의 인생이라는 생활의 퍼즐을 모두 맞추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여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10절)라고 하신다.  이 말씀은 나의 힘과 열심으로 아무리 뛰어 다녀도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자는 부족함 없이 누린다는 말씀이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씀이다.

무인도에 그 사람이 쓰레기를 보았을 때에 낙심과 절망뿐이었다고 한다면 그는 오래 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쓰레기가 다이아몬드 보다 더 나은 선물이라고 여길 때에 그 쓰레기로 삶을 이루었고 풍성히 누렸던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돈의 액수나 건강의 횟수로 

여기지 않고 영적인 눈으로 깨달아 알 때에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이루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신다. 진정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때에 세상에서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기대하며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하신다. 오직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흠뻑 젖어서 세상을 이기며 모든 것을 이루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넓고 큰 지 다시 한 번 감사와 헌신을 올려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